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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HYEON
두 달 반 만에 복귀한 정현, 경기력은 난항

정현이 7월 23일부터 미국에서 열린 애틀랜타오픈에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했다. 정현이 투어에 복귀한 것은 지난 5월 무투아마드리

드오픈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었다. 3번시드를 받고 부전승으로 애틀

랜타오픈 1회전을 통과한 정현은 2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미국)를 

6-4 7-6(5)로 꺾으며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의 공백기간을 고려하면 이날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풋워크

는 매우 가벼웠고 포핸드와 백핸드는 프리츠가 라켓을 못 댈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상대의 공격 의지를 꺾는 끈질긴 수비도 여전했다. 

특히, 서브에서 공백기를 갖기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현은 “복귀전에서 승리해 매우 기쁘다. 경기 전까지 긴장도 많이 

했고 설레기도 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8강에서 라이언 해

리슨(미국)에게 7-6(3) 2-6 6-7(5)로 패했다. 정현은 3년 전 해피밸

리챌린저에서도 해리슨에게 첫 세트를 선취하고 역전패 당했는데 이

번에도 설욕에 실패했다.

워싱턴 D.C.로 날아가 8번시드를 받고 시티오픈에 출전한 정현은 1

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고 2회전에서 마르코스 바그다티스(키프로

스)에게 6-7(2) 6-4 6-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정현은 “대회 첫 경

기는 항상 힘들다. 역전승을 거둬 매우 기쁘고 3세트 경기를 했지만 

경기를 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지만 

16강에서 자신보다 세계랭킹이 낮은 당시 세계 72위 알렉스 드 미나

르(호주)에게 2-6 6-4 2-6으로 졌다. 드 미나르는 정현과의 경기 당

일 날 32강을 치른 상태라 정현의 체력적인 우위가 예상됐지만 정현

은 이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어 정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로저스컵 1회전에서 노박 조

코비치(세르비아)와의 대결이 성사돼 국내 테니스 팬들에게 큰 관심

을 모았다. 두 선수의 맞대결은 지난 호주오픈 이후 약 7개월만으로 

상대전적은 1승 1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정현은 경기 직

전 등 부상으로 기권해 조코비치와의 맞대결이 무산됐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지 몸을 추스른 정현은 8월 13일부터 미국 신

시내티에서 열린 웨스턴앤서던오픈에 예정대로 출전했다. 1회전에

서 잭 삭(미국)을 만난 정현은 첫 세트를 2-6으로 내줘 패색이 짙었

지만 두 번째 세트에서 뜻밖의 기회가 왔다. 게임 스코어 2-1에서 정

현은 백핸드 다운더라인 등을 앞세워 세 차례 듀스 끝에 잭 삭의 서

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해 3-1로 앞서나갔다. 이어 잭 삭이 메디컬 타

임을 요청해 허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잭 삭은 허리 통증 탓인지 제

대로 서브를 넣지 못했고 정현의 공도 전혀 쫓아가지 못했다. 정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볍게 연속 세 게임을 따 세트올을 만들었고 

세 번째 세트에서 날카로운 스트로크로 잭 삭을 압박해 경기를 

마무리했다. 

다음 상대는 세계 3위 후안 마틴 델 포트로(아르헨티나). 정현

은 “델 포트로는 세계적인 선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

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애초 정현과 델 포트로의 경기

는 8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하루 연기됐다. 16

일 경기를 앞두고 또다시 비가 내려 경기 시간이 지연됐고 우

여곡절 끝에 예정 시간보다 약 두 시간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정현은 2-6 3-6으로 델 포트로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이날 패

배로 정현은 톱10 상대 1승 5패를 기록하게 됐다. 정현의 패인

은 불안한 서브였다. 더블폴트 4개를 범했고 서브 에이스는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첫 서브 성공률은 63%, 첫 서브 득점

률은 57%로 다소 저조했다.

정현은 8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ATP투어 250시리즈 윈

스턴세일럼오픈에서 US오픈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US오픈

이 끝나면 청두오픈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

이다.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Alex Smith/BB&T Atlanta Open

애틀랜타오픈 8강 45

시티오픈 16강 45

웨스턴앤서던오픈 32강 45

7월 23일~8월 19일 정현 성적표

대회명 성적 랭킹 포인트

8.27~9.9  US오픈 미국 뉴욕 2회전

9.24~30 청두오픈 중국 청두 첫 출전

정현 9월 스케줄(예정)

날짜 대회명         장소 지난해 성적

ATP  RANKING

23
7월 23일

23
7월 30일

23
8월 6일

25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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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오픈에 출전 당시 정현이 미국 축구리그 MLS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골키퍼 알렉 칸(미국)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칸으로부터 유니폼을 받은 정현


